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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할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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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예년에 없던 뜨거움이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숨을 쉴 

때마다 들숨에 밀려들어오는 열기를 막을 수 없다. 에어컨을 

켜놓은 방에서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기 겁날 정도다. 

창밖으로 손만 내밀어봤다. 팔뚝 피부를 타고 금세 뇌리까지 

열기를 전한다. 얼른 창문을 닫는다.

해온이는 올 여름이 너무 지독하다 싶었다. 지난 수천년을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이번 여름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다. 

갈 곳은 아마도 여기밖에 없을 듯싶다. 시원한 바람이 절로 

분다는 정자이다. 사방으로 트여 있는 정자는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는가 하면 살랑거리는 바람이 분다치면 열기도 바람따라 

흩어지리라 생각이 들었다. 마룻바닥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과 그 사이로 스며드는 실바람도 여름더위를 한껏 

식혀주기엔 적당할 것이다.

해온이는 세하동 동하마을 입구에 있는 만귀정(晩歸亭)을 

찾았다. 지금 있는 정자는 1934년에 중건하고, 1945년에 

고쳐지은 건물이다. 원래 건물은 언제 지었을까. 이곳에 정착한 

효우당 장창우(1704~1774)의 가족이 동하마을에 살기 

시작한 뒤로 지어진 건물임이 분명하다. 

해온이는 만귀정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았다. 투박한 나무들이 

바깥으로 서까래를 만들며 오랜 세월을 버티고 있다. 잠시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때는 1760

년이었다. 아, 이때는 영국에서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 서당 만들기 마을회의

동하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 회의를 열고 있었다. 흥성장씨 14

세인 장세영 어른이 가운데 앉았다. 흥정장씨 13세인 장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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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아들 6형제 가운데 넷째였다. 할아버지 윗분들은 그동안 

지한면 사동에 터를 잡고 살았다. 장창우의 부친인 장세영 

어른이 1750년께 이곳으로 옮겨왔다. 너른 서창 들녘과 

극락강에서 영산강으로 연결되는 뱃길이 연결되는 양지바른 

터전이었다. 

이날 시끌벅적한 회의의 주제는 마을 서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살다보니 아이들도 제법 북적 

거렸다. 사자소학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20여명에 이른 데다 

사서삼경을 읽어야 할 아이들도 10여명이 넘었다. 30여명의 

어른들이 모인 마을 회의는 바로 서당을 만들고 누가 가르칠 것인 

가였다.

서당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느 땅에 서당을 짓고 

누가 가르칠 것인가, 돈을 부담하는 날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르자 시끄럽던 마을 회의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넉넉한 처지가 

아닌 터에 돈을 내는 일이 쉽지 않아서였다.

이 때 장세영 어른의 아들인 장창우가 나섰다. 

“모두들 힘드신데 아이 있는 집과 아이 없는 집들 사이에 돈을 

같이 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당 정자를 짓는 데 

울력을 거들어 주시면 나무를 사는 일에는 제가 아버님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어린 학동들이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지요. 가르치는 것도 제가 할 터이니 

염려치 않았으면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수가 쏟아졌다. 여러 곳에서 “그러면 

좋지요.” “사실 효우당이 나서길 내심 고대했어요.”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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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마을 사람들은 마을회의를 하거나 큰잔치가 벌어질 때, 그리고 아이들을 

     글을 가르칠 때면 만귀정에 앉아 일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을 마을 입구 장창우네 너른 땅에 서당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동네 어른들이 나서고 마실 나서는 

길에 옴서감서 힘을 보태다보니 어느새 초막 지붕을 덮기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서당이 지어졌다. 낙성식 날에는 동네잔치가 

벌어졌다. 지금처럼 8월이었지만 무덥지 않았고 에어컨이 

없어도 정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해온이도 슬그머니 정자에 

앉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어린 학동들이 날마다 아침이면 정자에 모여들었다. 정자에 앉아 

‘사자소학’을 펴고는 장창우가 선창을 하면 큰 목소리로 따라 

했다. “부생아신(父生我身)하시고 모국아신(母鞠我身)하도 

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는 

말이다. “부모호아(父母呼我)하시면 유이추진(唯而趨進) 할 

지어다” 부모님이 날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고 달려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장창우는 학동들이 제비새끼들마냥 입을 내밀고 

합창을 하면 어미 제비가 모이를 주듯 얼른 설명을 해주었다.

■ 연꽃 향기 피어나는 동하마을

동하마을이 큰 걱정 덜었네요.”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장창우의 호는 효우당(孝友堂)이다.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 주는 집안의 가풍을 착실히 배웠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도 바르게 배웠다. 논어 

위정편에 ‘효우(孝友)’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해온이는 이 

부분을 찾아 읽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여쭈었다. 선생님은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말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하라, 마땅히 

효도하라, 형제에게 우애로워라, 효제를 정치에 반영되게 하라. 

이것이 정치함이다. 어찌하여 따로 정치를 해야 하겠소.”(或謂孔

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

亦爲政, 奚其爲爲政.)

해온이는 결국 공자가 말한 효는 곧 정치이며, 공자가 말한 

정치는 덕치이며 예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뜻에서 장창우는 

마을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일과 아이들에게 우애로운 일이 바로 

서당을 짓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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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마을은 마을 뒤로 개감산(개금산)과 옥녀봉이 자리하고 

있다. 건너편에는 서창들녘이 펼쳐져 있다. 가운데로는 영산강의 

젖줄인 극락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이 길지라고 말한다. 

멀리 동쪽에는 무등산이 훤히 보이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항상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 동네 앞에 우뚝 솟은 백마산이 자리한 

것을 더하면 말 그대로 좌청룡 우백호의 지맥에 둘러싸인 구릉에 

포근히 자리 잡은 마을이다. 백마산은 용력의 정기를 내뿜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근면하고 성실하며 발랄하고 

씩씩했다.

남쪽에는 극락강이 유유히 흐르면서 마치 선경을 보는 듯 

한가로운 듯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이 보였다.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이들의 노랫소리는 정감이 듬뿍 들어 있었다. 

오늘날 서창 만드리가 유명해진 데는 바로 마을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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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마을 안에는 만귀정 습향각 묵암정사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놓아 골목길을 

     지날 때면 더욱 친근감이 든다.

▲ 백중 때면 서창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김매기를 하는 만드리를 마치고 마을 농토 

     큰주인이 밥과 술을 내주는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



공동체정신과 울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멀리 송정에서 밤마다 밝게 비치는 불빛으로 야경이 별천지 같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조선 초기만 해도 전라병마 

절제사의 병영이 있었던 내상(內廂)면 지역이었다. 내상은 중국 

송나라 때부터 군사들이 주둔하는 병영을 말한다.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곡창지대를 지키던 곳이다. 

병영을 중심으로 한때 꽤 번창한 큰 마을이었다. 

1397년부터 1417년까지 20년 동안 전라병영이 주둔하다가 

병영이 강진으로 옮겨간 후로 다소 위축되긴 했으나 한번 형성된 

마을은 자리를 지키며 형성되었다. 그 뒤로는 고내상이라 불렀고 

오늘날의 송정동 250-4번지 일대에 병영의 흔적이 남아 있다.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동하마을 앞에는 연꽃이 화사하게 피어나 눈을 부시게 할 

정도였다. 연꽃의 짙은 향기는 지나가는 이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해온이는 마을 이름을 동하(洞荷)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연유인 듯싶었다.

만년의 효우당은 학당을 열어 후진을 양성했다. 이웃 고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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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귀정에서는 가끔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는데 선비들이 모여 이곳에서 만귀정

    시사회를 창립했다. 기념비를 만귀정 앞에 세웠다.



선비를 초청하여 자연을 노래하고 경학을 토론했다. 이런 이유로 

만귀정시사회가 생긴 것도 우연이 아닐 터이다. 마을의 풍속을 

살피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일도 쉼 없이 하였다. 

장창우는 만귀정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절로 시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붓을 들고 글귀를 써내려갔다, 막힘없이 팔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오늘날 서구8경의 토대가 되는 싯구였다. 

마을 사람들은 장창우의 팔경을 마치 노랫가락마냥 농사를 지을 

때나 논일을 나갈 때도 흥얼거리며 지냈다. 동하마을 개감산에서 

바라본 인근 풍경을 스스로 즐겨하는 노래였다. 해온이도 

슬그머니 노래를 따라 불러보곤 했다. 이렇듯 모두 즐거워하며 

지냈고 학동들도 웃는 얼굴로 공부를 했다. 장창우의 서당은 

그렇게 힘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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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 너른 들녘은 마을의 풍요와 공동체의 정신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瑞石明月 무등산에는 밝은 달이 떠 있고

龍江漁火 황룡강에는 어부들의 불빛이 있네.

馬山淸風 백마산에는 맑은 바람 산들거리며

樂浦農船 즐거움 가득한 나루터 농선이 오가네

漁燈暮雲 어부들의 등불에 저녁 구름 피어나고

松汀夜雪 송정에는 흰 눈이 밤을 밝히며

錦城落照 나주 금성산에는 아름다운 저녁노을

野外長江 들밖에 길고 긴 강물이 흐르네 



■ 의친왕 휘호로 된 영식재

효우당 장창우는 성품이 총명하고 양친을 효도로 모셨다. 어느 날 

어버이께서 병환에 드셨다. 정성을 다해 모셨으나 천운이 다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상을 당하여 슬픔이 너무 큰 

아름이었지만 장례 절차는 철저하게 의식에 따라 행하였다. 장례 

후에도 장창우는 3년간 시묘를 하였다.

장창우가 하루도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고 시묘한 자리는 풀도 

자라지 않았다. 깊숙한 산속이었지만 장창우의 효성에 감동한 한 

호랑이가 여막 주위를 호위할 정도였다. 사람의 일로는 여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까닭으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했다. 지방 

사림에서는 다투어 칭찬했고 훌륭한 행적은 묻히지 않고 광산 

읍지와 삼강록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해온이는 미루어 짐작컨대 서창의 유명한 의로움의 상징 인물인 

눌재 박상(1474~1530)이나 회재 박광옥(1526~1593), 삽봉 

김세근 장군(1550~1592), 절봉 김극추(1552~1610) 등의 

기운이 장창우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다. 만귀정은 

장창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부하며 지켰다. 

해온이는 이런 선조들의 모습을 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수백 년 

전의 세상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디닌 듯 했다. 눈앞에 보인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 같았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그 뒤로도 흥성장씨 일문이 서창의 한 뿌리를 형성하며 살았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선조의 유품을 모시고 경모하여 선대의 

유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화개산 남쪽 언덕 장씨의 

선산에 흥성장씨의 풍속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었다. 서구 매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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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우당 장창우의 행적을 본받아 이를 오래 계승하자는 뜻으로 영식재를 세웠다.



전평제가 있는 부근이다. 

선조의 묘소에 대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다 같이 

제향을 모실 집을 짓기로 

했다. 

도끼로 깎고 톱으로 썰어서 

중국의 신보와 조례에서 

나오는 나무에 버금가는 

최고의 소나무 재목을 

사용하고 중국의 이루나 

공수처럼 이름난 목공에 

견줄 뛰어난 목공들을 모셔다가 재실을 신축했다. 상량문은 현와 

고광선이 썼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 1929년 5월 완성되었다. 

효우당 장창우의 행적 이후 한 집안의 본보기만 아니라 대대로 

오래 계승하며 모범으로 삼기로 했다. 의친왕이 이같은 행적을 

살펴 감탄하고 특별히 권장하는 뜻에서 재실의 편액을 ‘

영식’이라 하고 직접 휘호를 하였다. 재실의 이름은 영식재(永式

齋)로 한 연유이다. 만귀정에서 동하마을을 가로질러 백마산을 

살짝 끼고 돌아 서창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로 따라가면 

영식재까지는 20여분 걸린다.

영식재 기둥에 걸린 8개의 주련은 재실을 찾는 이나 후손에게 

교훈을 주는 글들이었다. 해온이는 주련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다. 꽤 어려운 한자가 있어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필기인식기에 글씨를 그림 그리듯 해서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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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친왕(1877~1955)

一樹開花各自紅  한 나무에 꽃을 피워도 각각 스스로 붉고

千流分派同歸碧  물줄기가 천 갈래로 흘러도 결국 바다에서 하나 되도다

四時芳苾肅恭中  항상 조상에게 공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拜謁斧堂正鞫躬  단정하게 몸을 굽혀 묘소에 배알하며

光前裕後業無窮  선대의 유업 빛내고 후손의 장래 무궁토록 열어주네

遙知萬事求在中  세상만사를 남이 아닌 자기 안에서 구함을 알고 있으니

百世羹墻瞻仰上  오래도록 조상을 우러러 사모하며

追遠誠心戒愼終  삼가 경계하여 조상 섬김에 공경을 다 할지어다



■  만귀정에 깃든 이야기

만귀정은 한말과 동학 등 다소 어지러운 세상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서당으로서 역할도 시들해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영식재에 의기를 모은 흥성장씨 일문들이 모여 이번에는 

만귀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의를 가졌다. 해온이는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렇게 하여 1934년 옛 서당을 지을 때처럼 마을 사람들이 울력으로 

동하마을 입구에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든 다음 파낸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 정자를 창건했다. 장창우의 7세손인 대섭, 안섭, 흥찬(정섭), 

일환, 창섭 등이 나섰다. 

앞면 2칸 옆면 2칸 팔작지붕이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동, 서, 

남쪽의 3방향에는 난간을 돌렸다. 정자 안쪽에는 중건상량문을 

비롯해 중건기, 중수기, 만귀정원운과 팔경 등의 시문현판 23개가 

걸려 있다. 만귀정 판액은 암사(嵓史) 윤희상(尹喜祥)이 썼다. 

해온이는 만귀(晩歸)의 뜻이 궁금했다. 효우당 장창우가 자신의 늙은 

인생을 자연과 더불어 보내겠다는 영귀(詠歸)의 뜻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했다. 1934년 고광선이 쓴 중건기에는 ‘그 이름을 만귀라 

한 것은 만년에 이곳에서 노닐며 한가히 풍류를 즐긴다’고 밝히고 있어 

만귀의 정확한 어원을 짐작할 수 있다. 

고광선이 만귀정 중건기를 작성한데 이어 같은 해 이병수가 중건 

상량문을 기록했다. 고광선은 중건기에서 옛 이름을 찾아 다시 붙인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하면서 학문을 갈고 닦아 높은 업적으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근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1945년에 마무리했다. 중수기는 후손인 묵암 

장안섭이 기술했다. 장안섭은 중수기에서 당시 국난으로 일을 마치지 

못했으나 해방 이후 여유가 생겨 대목장 김이동과 보좌격인 조정석, 

장한섭 등이 마무리를 도와주었다고 했다. 중수기문에 쓴 글이 

오늘에도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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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日 지난 날

不平者平 평평하지 못한 것이 평평하게 되고

不直者直 곧지 못한 것이 다시 곧게 되었으며

不安者安 편안하지 못한 것이 다시 편안하게 되었네



만귀정이 중건되자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호남 

지방에서 시를 쓴다는 선비들이 모여 교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다가 만귀정시사회가 만들어졌다. 만귀정시사창립기념비(晩歸

亭詩社創立記念碑)를 통해 당대 시인 묵객들이 방문해 시를 짓는 등 

풍류와 한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해온이는 어떻게 만귀정이 시인들의 장소가 되었는지 흥양 송광세가 

쓴 기념비의 비문을 읽어보니 대강 이렇다. 장창우의 옛 터에 후선들이 

정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박창환이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야기하며 결사의 듯을 밝혔다. 당시 시를 좋아하던 선비로 박장주, 

이회춘, 김병권, 박하형, 조병희, 이석휴 등이 봄철에 한 번씩 모아 시를 

읊기로 했다. 이 때가 1939년이었다.

전 조선대 교수인 시인 김종(金鍾, 1948~ )은 만귀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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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귀정 연못의 물이 흘러가는 도랑에는 두발로 폴짝 뒤어 건널 수 있는 곳에 

     앙증맞은 다리, 1938년 청류교를 장안섭이 세웠다.

그대 보는가

눈동자 맑은 연못의 몸

구름 탄 하늘이 꽃을 달고 내려와

허공의 갑사댕기 꼬리 사이로

우리 사랑 쏟아지게 날아오르는 꽃그늘을

그대 듣는가

손잡고 얼굴만 바라봐도

꽃대궐 차려놓고 환하게 웃는 집

집 하나를 악기처럼 껴안고 연주하면

햇빛 푸른 등지느러미로 떠다니는 노래를



■  만귀정시사회 결성

만귀정에 이어 장안섭은 운치를 더하기 위해 연못 중앙으로 다리를 

만들어 습향각(襲香閣)을 지었다. 시사회가 결성된 이듬해 사방 1

칸으로 지은 정자로 ‘연꽃향기가 엄습해 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만귀정의 별당이다. 장안섭이 지은 ‘습향각원운’에는 옛 추억을 

기리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묵암정사(墨庵精舍)는 사방 한 칸의 팔작지붕이다. 

송정읍장을 지냈던 장안섭의 덕행을 기려 1960년 광산군민과 친척, 

친지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해온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돈을 모아 정자를 짓도록 한다는 일이 당시에 쉽지도 않았을 터인데 

깜작 놀랐다.

장안섭이 쓴 유거기(幽居記)에는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고향 

친척과 친구들이 자신의 만년 휴식을 위해 지은 것이라 했다. 이런 휴양 

장소를 얻게 되니 감격스럽고 부끄럽다고도 했다. 멀리서 찾아온 

벗들을 만나 회포도 풀고 친척들이 모여 살뜰한 정당도 나누며 늙은 

만년에 자신의 심성을 기르는 것이라 여겼다. 마지막에 이 정자를 길이 

보존해주기를 바람으로 했다. 장안섭이 쓴 묵암정사원운은 다음과 

같다.

만귀정과 장창우

24 25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13

그대 기다리는가

세상의 불빛 모아

호수가 손수 등불 걸어둔 자리

늦은 밤 귀가하는 주인을 반색하며

낭랑한 목소리로 글 읽는 물소리를

肯搆屬亭頭  조상의 뜻을 이어 지은 이 정자에

兒孫日嬉遊  아들 손자들이 날마다 찾아와 즐거이 노네

池荷開復落  못 가운데 연꽃이 피었다가 다시 지니

泚筆驗春秋  붓 끝에 먹물 먹여 봄 가을 증험했네

傀吾幽且僻  나의 성품 고요하고 편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自此保天眞  이로 인해 나의 참된 마음 보전하게 되었도다

有月助余興  높이 뜬 저 달이 나의 흥취를 돋우어주니

空吟浪費人  시 읊으며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이려나



묵암정사 안에는 기장산하(氣壯山河)라는 편액이 있다.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 1937)가 썼다. 윤용구는 조선 후기에 도승지 

등의 벼슬을 지내고 대한제국 수립 후에도 법부, 탁지부, 내무대신 

등으로 10여 차례 임명되었으나, 이를 모두 거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만귀정으로 시작된 정자는 연못 중앙을 가로 지르며 일렬로 

지어졌다. 참 재미있는 구조이다. 만귀정 근처에는 왕버들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만귀정에서 습향각으로 건너가는 다리 옆에 한 쪽은 

취석(醉石)이, 다른 쪽에는 성석(醒石)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석재가 

놓여 있다. 이 글의 의미는 ‘들어갈 때는 술에 취하더라도 나올 때는 

술에 깨어 나오라’는 것이다. 해온이는 이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는 언제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만귀정에서 습향각으로 들어가는 목교에는 큰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허리를 숙여 통과해야 한다. 마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나무가 

가르쳐주는 듯하다. 만귀정은 1984년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5호 

지정되었다.

한때 이곳은 광주사람들의 소풍장소였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졌고, 

여름이면 창포꽃이 땅바닥을 뒤엎었고, 가을이면 연못가에 붉게 물든 

상사화가 군락을 이루었다. 봄(벚꽃)과 여름(창포꽃), 가을(상사화), 

겨울(설경) 등 사계절과 조화가 잘 이뤄져 서구 8경 중 한곳으로 

꼽힌다. 

작지만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신성일 윤정희 허장강 등 한때 스크린을 

호령했던 스타들이 총출동했던 영화 ‘꽃상여’와 ‘탈선 춘향전’이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다. 해온이는 이런 곳이 요즘은 좀 아쉽다. 

인근에 새로 집들이 들어섰는데 전통마을과 만귀정을 생각한다면 

외관 모습이라도 한옥 형태를 갖춘 집이었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해온이는 나중 집을 짓는다면 마을과 어울리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 속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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